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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주는 교훈      19-02-23


그리스는 극심한 경제 악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경제문제는 정부의 지출 증대가 주원인이라는 것이 세계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스의 정부 지출은 1880에서 1960년대의 중반까지 국가 경제의 20%를 약간 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부지출이 점점 증가하여 2011년에는 국가 경제의 56.9%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는 복지를 증가함으로써 그리스는 드디어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9년에 시작된 그리스의 경제 추락으로 인하여 2009년 이후 그리스를 이탈한 인구수는 500,000명을 초과했는데 이들은 주로 산아 출산 연령에 속한 연령층입니다. 산아 숫자는 1860에서 1955년까지 연간 185,52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추락이 시작된 2009년에 117,933명이었고 점점 줄어서 2017년에는88,55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인구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머니 한 명당 출산자녀의 숫자가 2.1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이 숫자가 1.35로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보다도 더 낮은 1.12라고 알려졌습니다.

만일 그리스가 사회보장 제도를 정부가 운영하지 않고 사기업으로 넘겼더라면 지금과 같은 재정난에 봉착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홍콩 정부는 사회보장 제도를 사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는 방대해지는 복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개혁 부를 신설하여 정부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채용이나 감원을 정부의 권한에서 배제했고 무능한 공무원을 상당수 감원했습니다. 방대해진 공무원 수와 비효율적인 관료는 정부 지출의 주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한 사람은 아리스테디스 핫지스 (Aristides Hatzis)라는 법대 교수인데 그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 시장 경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고 대대적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합니다. 즉 그리스를 경제 추락으로부터 구하려면 자유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경제 자유 도를 0에서 10 척도로 조사했을 때 그리스는 2007년에 7.32였던 것이 2016년에는 6.40으로 하락했습니다. 몰락하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그리스도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경제의 추락을 불러온 것입니다. 핫지스 교수의 주장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약간씩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올린 세금을 낮추는 일은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년 동안 유럽의 어떤 국가들과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대폭으로 감세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경제의 건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작은 정부와 감세 및 정부의 간섭을 최소로 하는 기업운영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과 노동계의 거국적인 협력이 형성되어야 가능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 대책을 계획하고 실천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도 그리스의 경제 고난으로부터 얻을 교훈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 
